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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외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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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인 관계는 일종의 외교행위입니다. 효과적인 외교는 예의와 존중에 입각해서 좋은 관계를 수립하는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락에서 미군이 점령군의 이미지를 차차 탈피하는 데에 성공했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가택을 수색할 때에 미군들은 집의 문을 발길로 차서 연 후에 민간인 가족에게 총을 드려대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런 행동을 없앴다고 합니다. 변경된 미군들의 행동은 집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가택 수색을 하는데 그것도 예의 바르게 통역을 대동하고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축구공이나 과자등을 선물로 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이런 행동변화는 당시에 새로 부임한 주 이락 미군 사령관, 데이비드 페트래어스 장군의 신념과 방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페트래어스 장군은  세 번이나 이락 복무를 했는데 그가 101 공수사단 장으로 이락의 모술에서 복무를 했을 때 민간외교를 잘 펼쳐서 이락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던 경험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완전무장을 한 군인을 보기만 해도  공포감이 생기는데 그런 군인이 민간인들을 깍듯히 대하고 선물까지 주면 민간인들이 친밀감을 느낄 것은 당연합니다. 민간인들과 친해지면 민간인들은 폭도들이 숨어있는 곳을 밀고해주기 때문에 테러도당을 숙청하는데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폭력이 난무하던 바그다드에서 거의 모든 수색이 신고와 밀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미군의 행동방침은 대단한 실효를 걷우었다고 합니다. 시아파 반란군의 지도자인 마크타다 알 사드르 (Maqtada al-Sadre)는 이란으로 피신을 했고 이락내에서 활동하는 알케이다 (Al Qaeda) 조직을 수년 동안  이끌어 왔던 아부 무삽 알 자카이 (Abu Musab al-Zarqawi)가 사살된 후 그 후계자로 등장한 아유브 알 마스리 (Ayyub al-Masri)도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락에서의 테러폭력배들을 소탕하는 작업이 실효를 걷운 것은 테러도당들이 지도자를 잃고 세력이 극도로 약화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락에 주둔한 미군과 미군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이락군인들이 민간인들과 친해짐으로서 테러도당들은 점차적으로 그들이 설 땅을 잃었던 것입니다. 페트래어스 장군의 지휘하에 이미 시리아와 이란의 국경은 거의 봉새되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테러도당들에게 공급해 주는 무기와  파괴장치의 유입도 어려워졌다고  보도 되었었습니다. 이런  성공을 힘입어 미군이 단계적으로 이락으로부터 철수를 시작할 수 있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50년 대에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이었든 맥스웰 테일러 (Maxwell Taylor) 장군은 8.15 기념식 같은 한국의 국경일에 초청인사로 나와 연설을 할 때 한국어로 했습니다. 비록 유창한 한국어가 아니었지만 그가 한국어로 연설을 하는 노력에 한국민들은 테일러 장군에게 친밀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플리치드 도밍고 (Placido Domingo)가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을 때 한국어로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서 관중들로부터 열열한  호응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대쳐 전 수상이 사우디 아리비아를 국빈으로 방문했을 때 머리를 싸는 스카프를 정중히 메고 발목까지 몸을 가린 긴 복장을 입어 사우디 국민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즉 이스람 전통을 존중하여 그에 걸맞는 복장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수년 전에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설날에 한인을 포함해서 아시아계 모든 이민자 사회에 설날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설날에  대통령이 축하와 정중한 인사를 보낸 행동도 아시안인인 우리는 친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외교적 행동을 하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상호 거래가 순탄하고 보람있는 관계가 수립될 것입니다.   끝
